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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더 쉽게 선박‧항만 운영 정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수출입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 운영개시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25일(금)부터 수출입 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원재료를 수입하거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선박운항계획 및 현황, 항만별 터미널 운영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선사들로부터 확인하여 운송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형

선사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아 수출입

기업들이 이를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1년 우리 선사나 항만터미널 운영사가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수출입기업에서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정보

거래소인 ‘수출입 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을 시작했고,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안정화 작업과 시범운영을 거쳐 11월 25일(금)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수출입기업들은 동 플랫폼을 활용해 선박 운항계획 및 현황과 터미널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최적화된 물류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입기업이 선적하고자 하는 화물이 위험화물에 해당하는지와 적재가

가능한지를 사전에 점검해주는 위험화물통합관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해양수산부는 단순히 수출입기업과 선사를 연계해주는 것에서 나아가

플랫폼에 축적된 정보를 활용해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창업을

지원하는 등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낸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은 “이번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수출입

플랫폼을 통해 선사, 화주, 터미널사는 최적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화물선적에 따르는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

대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